
가네보 섬유 - 식물성 향기의 미백 천 판매 개시 

가네보 섬유는 콩과이면서도 비교적 키가 크게 자라는 “타마린도

(tamarindo)”의 열매에 들어 있는 향기성분인 “퓨어 화이트 락트론(pure white 

lactron)”을 가공한 천을 “아로마 브랑셰” 상표로 상품화하였다. 이 향기성분

에는 피부를 희게 하는 미백(美白)효과가 있어, 가네보에서는 2003년 3월에 

이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도 상품화하고 있다. 

가네보의 화장품 연구소와 기초과학 연구소는 이 타마린도 향기성분에 피

부를 검게 하는 멜라닌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는데, 이 성분은 “알파 알부틴(α-arbutin)”의 멜라닌색소 생성억제 기능

보다도 3∼4배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성분과 로즈(rose), 제라늄(geranium), 벨가모트유(bergamot oil) 등의 각종 

향료를 마이크로캡슐(microcapsule)에 담아 고착시킨 천이 “아로마 브랑셰”이

다. 타마린도 향기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미백효과와 각종 향기가 

기분을 릴랙스(relax)시키는 효과가 합쳐져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

게 될 것이다. 

향기가 있어 기분을 좋게 하면서 피부를 희게 한다는 “향기로운 화이트닝

(whitening) 섬유”라고 선전하면서 내의, 셔츠, 블라우스, 침장품(寢裝品)소재

로서 상품화하고 있다. 2004년 춘하절용 상품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

품은 직물 등의 소재상(素材商)이나 의류품(衣類品), 침장품 도매상을 통하여 

제품으로서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만 판매하게 되며, 양판점 등의 중저가품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 


